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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지일 기자]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니 채송희(가명, 25)씨. 약간의 덧니가 콤플렉스였던 송희 씨

는 몇 달 전부터 치아교정을 하는 중이다. 물론 교정기를 치아에 착용하고 있다. 그런데 치아교정을

시작한지 몇 달이 지나도 주변에서는 치아교정을 하고 있는 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.


주변사람들이 정말 치아교정중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인

지 궁금했던 송희 씨. 결국 용기를 내서 동료 교사에게 물어보았다. “지금 치아교정중인데 티가 안



나나요?” 그 말을 들은 동료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했다. “채 선생님 지금 치아교정중이었어? 전

혀 몰랐는데?”


동료들은 왜 송희 씨가 치아교정중인지 몰랐을까? 송희 씨는 이른 바 투명교정 장치를 사용하기 때

문이었다. 물론 송희 씨는 말을 할 때 입이 많이 벌려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교정장치가 전혀 드

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했다.


최근 치아교정의 방법 중에 교정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교정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. 기존

의 치아교정 장치는 금속에 눈에 띄어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의 경우 기피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

사실이다. 그러나 투명교정은 교정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아교정중이라는 사실

을 알기 어렵다. 다만 투명교정은 일반교정 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투명교정가격

에 민감한 편이다.


투명교정은 특수 강화 플라스틱인 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이다.  금속을

치아에 부착하는 교정과는 달리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며 교정용 장치와 철사가 아닌

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척 간편하다. 투명교정의 치료 기간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

다르지만 약 1년 정도이며 2~8주 간격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. 


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(치의학 박사)은 “투명교정은 말 그대로 투명하여 잘 보이지 않고 착

탈식이라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투명교정은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

부정교합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치아를 빼야 할 정도의 심한 덧니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

렵지만 이와 이의 사이가 벌어진 경우나 심하지 않은 덧니치료에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”라고 조

언한다.


투명필름 교정장치는 금속으로 된 와이어나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만들어져 치열을 교

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. 투명교정은 투명필름교정장치를 환자의 교정상태에 따라 계속 바꾸어 착용

하게 된다. 순차적으로 교정장치를 착용하면 비뚤어진 치아가 조금씩 움직여 나중에는 가지런한 치

열을 갖게 된다. 그러나 아직까지 투명교정은 모든 치아교정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 따라

서 투명교정을 원한다면 투명교정의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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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“환절기 실종사건!”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


▶ 5호 태풍-탈림, 4호 태풍-구촐 북상 “제주도 피해 얼마나?” 


▶ ★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  


▶ 디아블로3 환불 발표에도 게임 유저들 반응 '시큰둥'… 왜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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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[스타일 FLY] '훈남, 훈녀'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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